
노후 자동차 3만대 공해물질 펑펑
CO·탄화수소·NOx 최신 자동차의 30배 … 배기가스 정화장치 없어

배기가스 정화장치가 달려있지 않는 노후차량 약 3만대가 최신 자동차 약 90만대에 해당하는 공해물질을

내뿜으며 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 노후차량 3대 가운데 2대는 수도권에 등록돼 있다.

국립환경연구원이 운행중인 자동차를 표본조사해 작성한 [운행 중 자동차의 연식별 배출계수]를 보면, 1997

년 이후 나온 휘발유승용차에 비해 1987년 이전 출고돼 삼원촉매장치가 달려있지 않은 승용차는 시속 20㎞로

도심을 주행할 때 일산화탄소는 31배, 탄화수소 24배, 질소산화물은 5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고속도로에서 노후차량의 배기가스는 더욱 많아져 1㎞를 달릴 때 최근 출고된 차가 0.021g의 탄화수소를 배

출하는 데 비해 83배인 1.74g을 내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. 탄화수소는 질소산화물과 함께 스모그를 일으키는

물질이다.

건설교통부의 차령별 자동차 등록대수 자료를 보면, 삼원촉매장치를 부착하기 전인 1987년 이전 휘발유 승

용차의 등록대수는 모두 2만9421대이며, 이 가운데 1만9864대는 수도권에 등록돼 있다.

실제 주행조건에서 측정한 조사에서 휘발유 승용차가 보증기간 5년을 넘으면 급속히 많은 공해물질을 내뿜

는 것으로 드러났다. 차령 5-10년인 차는 5년 이내 차보다 3배 가까운 양의 오염물질을 내보낸다. 보증기간이

지난 차는 전체 휘발유 승용차의 61%인 449만여대에 이른다.

촉매장치는 배기가스 속의 일산화탄소, 탄화수소, 질소산화물을 산화시켜 무해한 탄산가스, 수증기, 질소, 산

소로 바꿔주는 장치이다.

LPG자동차도 촉매장치 기능이 쉽게 나빠져 휘발유자동차보다 일산화탄소 2배, 탄화수소 1.2-1.7배, 질소산

화물은 1.5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주행거리가 연간 10만㎞ 가까운 택시는 노후화가 빨리 진행돼, 1999년 이전에 나온 차는 2000년 이후

차보다 탄화수소를 4.4배나 많이 내뿜는 것으로 밝혀졌다. 노후택시는 전체 택시의 55%를 차지하고 있다.

경유자동차에서만 나오는 미세먼지 등 매연도 노후차량에서 훨씬 많았다. 1990년 이전에 나온 15인승 이하

의 승합차와 지프는 2000년 이후 차량보다 매연배출량이 도심에서 70% 많았다. 또 1995년 이전의 시내버스는

2001년 이후 버스에 비해 4.5배나 많은 매연을 뿜는 것으로 나타났다.

1995년 이전의 대형 화물차도 1998년 이후 출시된 차에 비해 3.4배, 최신형 소형 경유자동차에 비해서는 같

은 거리를 가는데 21배나 많은 매연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촉매장치가 달려 있더라도 차를 오래 타면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, 승용차의 보증기간은 5

년 8만㎞에서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미국 수준인 10년 16만㎞으로 늘어나나 현재 운행중인 대부분의 국산 승

용차에 달려 있는 촉매장치는 수출 자동차에 비해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한편,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잘 관리하면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도 자동차를 오래

쓸 수 있는데도 노후자동차 대책이 자칫 가뜩이나 짧은 폐차주기를 당겨 자원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주장

하고 있다.

한국은 폐차주기가 7.6년인데 비해 미국은 16.2년, 일본은 18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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